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LG정유, 공급차질 불구 가동률 회복
가동중단으로 수출계약 이행불능 … 정상화 이후에도 후유증 심할 듯

파업으로 사상 초유의 조업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LG-Caltex정유가 석유제품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LG정유는 싱가폴과 일본으로 수출할 예정이었던 7월 수출물량 460만배럴 중 100만배럴이 조업중단 사태로 

선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8월 수출분 230만배럴도 조업 차질로 거래기업에 계약 이행불능을 통보했다.

3억달러의 10년 만기 해외사채 발행도 파업사태로 무기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파업으로 중단됐던 일부공정이 7월21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가 23일까지 제2, 3, 4 원유정제 공정이 정

상 가동되고 있으며, 1일 43만배럴의 워유를 정제하고 있어 총 정제능력 65만배럴의 66.2% 수준까지 회복했다

고 밝혔다.

또 제1, 2, 3 항공유 제조공정(3만5000배럴), 제3 LPG 생산공정(1만5000배럴), 제1 방향족 접촉개질장치(2만

배럴), 제1 나프타 탈황공정(2만5000배럴) 등도 정상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LG정유는 파업이 해결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될 전망이다.

LG정유는 7월18일 전면파업 이후 비노조 근로자와 퇴직자들을 투입시켜 일부 공정을 정상화시키고 있지만 

7월23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위원회에서도 노조와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아울러 노조원들도 대다수가 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서울 등에서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반면, 일부는 업무에 복귀하는 등 서로 다른 행보를 보임에 따라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노-노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LG정유는 사상 처음으로 조업중단 사태까지 벌어진 데 대해 적극 가담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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